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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에너지드링크 섭취 및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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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energy drinks consumption among ado-
lescents in South Korea. Methods: The study is a secondary analysis. Using statistics from the 11th (2015)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any variations among the subjects were presented as percentages and 
analyzed by x2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sample comprised 68,043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Results: In Model 1 including general characteristics, the significant factors of energy 
drinks consumption were gender, weekly allowance, cohabitation with family. and economic status. In the final mod-
el where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were added, the significant factors were gender, school type, weekly allow-
ance, cohabitation with family, stress level, sadness, drinking, smoking and walking days. Conclusion: The result 
suggests that intensified education on energy drinks consumption is needed not only at schools, but in the whole 
community. Also, adolescents’ awareness of potential health effects of energy drinks, in particular when mixed 
in alcoholic beverages, should be increased through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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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식습관 및 

식품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화되어 간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

는 에너지드링크 등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되고 소비가 증가

하고 있는 현상이다. 레드불(Red Bull)이란 이름으로 처음 만

들어진 에너지드링크 음료는 카페인, 타우린, 설탕 등을 함유

하고 있으며, 처음 만들어진 이후 청소년들이 광범위하게 선

택하는 식품 중 하나이다[1]. 에너지드링크는 정신적 또는 물

리적 에너지 향상과 더불어 피로경감 및 각성효과가 있는 반면 

불면증, 불안, 갑작스러운 거친 행동, 두통, 가슴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다[2-5]. 특히 과다섭취하거나 알코올을 

혼용하여 마시는 경우, 약물복용, 성적위험행동, 싸움등 문제행

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9].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에너지 드링크 섭취는 심각한 건강문제

나 사회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건강문

제로의 인식이 증 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미국 식품의약

국(FDA)이 에너지 음료와 관련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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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표하여[10], 에너지드링크 과량 섭취의 문제는 사회적 문

제가 되어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평균 15세 청소년의 62%가 1년에 한번 이상 

에너지드링크 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있으며, 그 중 20%는 매

월 1회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유럽 16개국의 

에너지드링크 음료소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10~18세 청소

년의 약 68%가 에너지드링크 음료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12]. 우리나라도 국내 중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월1

회 정도 에너지 음료를 섭취하는 학생이 41.4%로 보고[13]하

고 있어 에너지 드링크 남용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011년 에너지드링크 함유 자양강장 드링크가 의약 외 품으로 

전환된 이후 청소년들의 에너지드링크 과다섭취 문제가 더욱 

확 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시기로 다른 연령

층 보다 빠른 신체의 성장발달과 함께 사회 심리적 변화가 일

어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지

식이 부족하고, 건강의 중요성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식품 

선택 시 자신의 기호에 따라 잘못된 식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2]. 에너지드링크의 무분별한 섭취는 부정적인 행동과 

연관되어 청소년의 건강과 행동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5] 청소년의 올바른 섭취문화 형성은 성인기의 식습관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에너지 드링크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에너지드링크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음료

섭취양상, 인식, 부작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연구가 부분이었

다[1,3,14,15]. 일부 수행되었던 에너지드링크 섭취 관련 영향

요인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수면시간, 알콜, 학업성

적, 자존감, 우울 등 관련요인이 제시되었지만[11,16-19] 특정 

상자와 특정 집단을 표본으로 한 연구가 부분이어서 우리

나라 전체 청소년 인구집단에서의 에너지드링크 음료 섭취 실

태와 영향요인을 제 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

소년에게 과다한 에너지드링크 섭취의 문제를 인식하고 올바

른 섭취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광범위한 인

구집단에서의 섭취 실태나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

으로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2015년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

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에너지드링크 음

료 섭취 실태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알리고, 교육

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에너지드링크 음료 섭취문화를 조성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로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에너지드링크 섭취실태를 파악한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에너지드

링크 섭취차이를 파악한다.

 상자의 에너지드링크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에너지드링크 음료 섭취실태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 11차(2015년) 청소년건강

행태온라인조사통계 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제 11차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자료를 질

병관리본부의 원시자료 공개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제공받

아 활용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2015년 4월 

기준 전국 중 ․ 고등학교 재학생을 목표모집단으로 하여 층화

집락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1차 추출단위는 학교이

며 지역군과 학교급을 층화변수로 하여 목록화된 학교들 중 계

통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였고, 2차 추출단위는 학급

으로 선정된 학교 내에서 학년 별로 1개 학급이 무작위로 선정

되었다. 표본학교로 추출된 전국 800개교(중학교 400개교, 고

등학교 400개교)의 학생 70,362명을 상으로 익명성 자기기

입식 온라인 조사방법으로 시행되었고, 실제 797개 교에서 

68,043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96.7%의 참여율을 보였다. 이 연

구의 표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34,299명과 고등학생 33,744

명이었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학 연구윤리심의위원

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KSU-16-08-004).

3. 연구변수

1) 에너지드링크 음료 섭취여부

에너지드링크 음료 섭취에 한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 온

라인 조사내용은 ‘최근 7일 동안 에너지 음료를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이며 응답은 ‘최근 7일 동안 마시지 않았다’,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매일 1번’, ‘매일 1번’, ‘매일 3

번’, ‘매일 3번 이상’이었다. 본 연구는 에너지드링크 섭취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Ko [1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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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a등[20]의 연구를 토 로 변수값을 ‘최근 7일간 에너지드

링크 마시지 않았다’ 와 ‘최근 7일간 에너지드링크를 마신 적

이 있다’로 정의하였다. 

2)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교구분, 일주일 평균 용돈, 거주

형태, 경제적 상태를 포함하였다. 학교구분은 중학교와 고등

학교로 분류하였다. 일주일 평균 용돈은 5만원 미만과 5만원 

이상 으로 분류하였으며, 거주형태는 부모와 함께 사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누었다. 경제적 상태는 상, 상중, 중, 중

하, 하로 응답한 것을 ‘상’과 ‘상중’은 ‘상’ 으로, ‘중’은 중으로, 

‘중하’와 ‘하’는 ‘하’로 구분하였다. 

3) 건강 관련 특성

건강 관련 특성으로는 스트레스 인지정도, 수면피로회복 정

도, 슬픔감, 평생음주 경험, 평생흡연 경험, 걷기일수(연속해서 

10분 이상)을 포함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정도는 적당한 수준

의 스트레스는 유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21] 연구에 근거하

여 ‘ 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 ‘조금 느낀다’ 군을 스

트레스를 인지하는 군으로 그 외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다’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수면피로 회복 정도는 ‘최근 7일

동안 피로회복정도가 충분하다’와 ‘충분하지 않다’로 구분하

였다. 슬픔감, 평생음주 경험, 평생흡연 경험은 유무로 구분하

였다. 걷기 일수(연속해서 10분 이상)는 주1일 이상 걸은 경우

를 ‘10분 이상 걸은 적이 있다’ 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전혀 하

지 않았다’ 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4. 자료분석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자료는 원시자료의 표본설

계특성을 고려하여 복합표본설계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질병

관리본부의 복합표본설계 자료분석 지침에 따라 분석을 위한 

복합표본설계 요소로 층화변수(Strata), 집락변수(Cluster), 가

중치(W), 유한모집단수정계수(FPC)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에서 복합표본설계의 분석 결과는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에서 유의하

다고 판단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에너지드

링크 음료섭취 차이를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고 x2 test

로 분석하였다.

 상자의 에너지드링크 음료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52.1%로 여자 47.9%보다 많았고, 

중학생은 50.4%, 고등학생은 49.6%였다. 일주일 평균 용돈으

로 5만원 미만 받는 경우가 86.9% 인데 반해, 5만원 이상 받는 

경우는 전체의 13.1%였다.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95.7%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적 상태에서는 중이 46.7%로 가

장 많았으며, 상(36.4%), 하(16.9%) 순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에너지드링크 섭취여부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에너지드링크 섭취와의 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일반적 특성의 모든 항목은 

에너지드링크 섭취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에너지드링크 섭취는 성별에서 남자가 13.8%로 여성인 9.8%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구분에 따른 에너지드링크음료 섭취 

정도는 유의수준(p-value) <.0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고등학생(12.2%)이 중학생(11.5%)에 비해 0.7% 더 높게 나타

났다. 용돈의 경우, 일주일 평균 용돈 5만원 이상 받는 청소년이

(16.3%)이 5만원 미만 받는 청소년(11.2%)에 비해 에너지드링

크를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동거하

지 않는 청소년이(17.9%)이 가족과 동거하는 청소년(11.6%)보

다 에너지드링크를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

적 상태에 따른 에너지드링크 섭취 정도는 경제적 상태가 ‘하’

인 집단이 13.2%로 ‘상(12.13%)’, ‘중(11.3%) 보다 에너지드링

크를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에너지드링크 섭취여부

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에너지드링크 섭취와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스트레스 인지에서는 

상자의 73.5%가 평상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응답하였으

며, 평상시 스트레스를 경험한 청소년의 12.5%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9.6%)에 비해 에너지드링크를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면피로회복 정도에 있어서는 ‘잠이 피로회복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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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nergy Drinks Consumption (N=68,0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Energy drinks consumption

x2 (p)No Yes
n (%) n (%) n (%)

Gender Male
Female

35,204 (47.1)
32,839 (46.9)

30,308 (86.2)
29,528 (90.2)

 4,896 (13.8)
3,311 (9.8)

253.62 (＜.001)

Type of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34,299 (50.4)
33,744 (49.6)

30,251 (88.5)
29,585 (87.8)

 4,048 (11.5)
 4,159 (12.2)

  7.25 (＜.05)

Weekly allowance ＜￦ 50,000
≥￦ 50,000

59,380 (86.9)
 8,663 (13.1)

52,627 (88.8)
 7,209 (83.7)

 6,753 (11.2)
 1,454 (16.3)

192.72 (＜.001)

Cohabitation with 
family

Yes
No

64,793 (95.7)
3,250 (4.3)

57,140 (88.4)
 2,696 (82.1)

 7,653 (11.6)
  554 (17.9)

105.70 (＜.001)

Economic status Affluent
Average
Poor

24,530 (36.4)
31,962 (46.7)
11,551 (16.9)

21,570 (87.9)
28,285 (88.7)
 9,981 (86.8)

 2,960 (12.1)
 3,677 (11.3)
 1,570 (13.2)

 29.46 (＜.001)

*Calculated by analysis of complex sample.

Table 2.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and Energy Drinks Consumption (N=68,0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Energy drinks consumption

x2 (p)No Yes
n (%) n (%) n (%)

Perceived stress No
Yes

14,236 (26.5)
53,807 (73.5)

12,824 (90.4)
47,012 (87.5)

1,412 (9.6)
 6,795 (12.5)

 87.04 (＜.001)

Recovery from sleep Sufficient
Not enough

19,520 (40.2)
48,517 (59.8)

17,459 (89.8)
42,377 (87.5)

 2,067 (10.2)
 6,140 (12.5)

 71.13 (＜.001)

Sadness No
Yes

52,149 (76.4)
15,894 (23.6)

46,588 (89.6)
13,248 (83.5)

 5,561 (10.4)
 2,646 (16.5)

 435.4 (＜.001)

walking days 
(over 10 minutes 
consecutively)

None
over once a week

3,634 (5.1)
64,409 (94.9)

 3,044 (83.9)
56,792 (88.3)

  590 (16.1)
 7,617 (11.7)

 61.70 (＜.001)

Drinking experience No
Yes 

40,842 (66.6)
27,201 (33.4)

36,617 (89.6)
23,219 (85.5)

 4,225 (10.1)
 3,982 (14.5)

297.87 (＜.001)

Smoking experience No
Yes

56,415 (79.4)
11,628 (20.6)

50,241 (89.3)
 9,595 (82.6)

 6,174 (10.7)
 2,033 (17.4)

409.16 (＜.001)

Calculated by analysis of complex sample.

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12.5%가 충분하다고 생각

하는 청소년(10.2%)에 비해 에너지드링크를 더 섭취하였다. 

최근 12개월 동안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슬픔감을 경험한 

상자의 16.5%가 비경험자(10.4%)에 비해 에너지 드링크를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걷기일수(연속해서 10분 이상)가 적을수록(16.1%) 많

이 걷는 청소년(11.7%) 보다 에너지드링크를 더 섭취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주 유경험자의 14.5%가 비경험자에

(10.1%)에 비해 에너지드링크를 더 섭취하였으며, 흡연 유경

험자의 17.4%가 비경험자(10.7%)에 비해 에너지드링크를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4. 에너지드링크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에너지드링크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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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dictors of Energy Drinks Consumption among Adolescents (N=68,043)

Level Characteristics (ref.) Categories
 Model 1 Model 2

 OR (95% CI)  OR (95% CI)

General Gender (female) Male 1.45 (1.38~1.53)* 1.44 (1.36~1.53)*

Type of school (middle) High 0.97 (0.92~1.03) 0.97 (0.92~1.03)***

Weekly allowance (＜￦ 50,000) ≥￦ 50,000 1.51 (1.42~1.61)*** 1.23 (1.15~1.32)** 

Cohabitation with family (yes) No 1.55 (1.39~1.72)*** 1.32 (1.19~1.47)***

Economic status (poor) Average 
Affluent

0.86 (0.83~0.95)*
0.89 (0.83~0.95)*

0.93 (0.81~1.06)
0.99 (0.86~1.16)

Health 
related

Perceived stress (no) Yes 1.23 (1.04~1.44)**

Recovery from sleep (sufficient) Never 0.97 (0.85~1.12)

Sadness (no) Yes 1.51 (1.45~1.69)***

Alcohol use (no) Yes 1.28 (1.13~1.45)***

Smoking (no) Yes 1.50 (1.33~1.67)***

Walking days (over 10 minutes consecutively) 0.96 (0.94~0.98)***

Logistic regression was done on complex sample; *.01≤p＜.05, ** .001≤p＜.01, *** p＜.001; Model 1 : analysed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Model 2 : analysed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 after adjusting for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3과 같다. 일반적 특성만 투입된 모델 1에서 에너지드링크 섭

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은 성별, 용돈, 거주형태, 경

제적 수준이었다. 추가적으로 건강 관련특성이 투입된 모델 2

에서는 성별, 학교구분, 용돈, 거주형태, 스트레스 인지정도, 

슬픔감, 음주, 흡연, 걷기일수(연속해서 10분 이상)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최종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의 경우 여자에 비해 남자 청소년이 

에너지드링크 음료를 1.44배(p<001, CI=1.36~1.53) 더 섭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구분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0.97배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가 없었다. 용돈은 일주일 평균 용돈 5만원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은 5만원 미만 사용 청소년에 비해 에너지드링크 음료

를 1.23배(p<001, CI=1.15~1.31)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거주하지 않는 청소년이 가족과 거주

하는 청소년에 비해 에너지드링크 음료를 1.32배(p<001, CI= 

1.19~1.47)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적 상태

에 따른 에너지드링크 섭취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

인이 아니었다.

건강 관련 특성에서 스트레스 인지 정도의 경우, 평상시 스

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에

너지드링크를 1.23배(p<001, CI=1.04~1.44) 더 섭취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슬픔감을 경험한 청소년이 비경험자에 비해 

에너지드링크 음료를 1.51배(p<001, CI=1.45~1.69) 더 섭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의 경우, 음주(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 마신 날)한 청소년이 음주를 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에너지드링크를 1.28배(p<001, CI=1.13~1.45) 더 섭취한 것

으로 나타났다. 흡연의 경우 흡연한 청소년(최근 30일 동안 담

배 1개비 이상)이 흡연을 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에너지 드

링크를 1.5배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운동량의 경우, 최근 7일 동안 10분 이상 걷

는 일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마다 에너지드링크 음료 섭취는 

0.96배(p<001, CI=.94~.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피로회

복 정도에 따른 에너지드링크 섭취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다(Table 3).

논 의

이 연구는 이차자료인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

라인조사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에너지드

링크음료 섭취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

고자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

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최근 1주일 동안 에너지드링

크 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있는 상자가 중학생은 11.5%였으

며, 고등학생은 12.2%로 중학생 보다 조금 높았다. 중 ․ 고등학

생을 상으로 에너지드링크 음료이용 실태조사에서 39.4%

의 청소년들이 에너지드링크 음료를 마신 경험이 있다고 한 선

행연구[14]와 비교 시 연구결과가 차이가 있으나, 섭취빈도를 

조사하기 위한 기간 설정이 연구마다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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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에 에너지 드링크 이외

의 각성제 작용을 하는 다양한 음료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식음료를 더 세분화하여 조사하는 추후연구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13.8%로 여성

(9.8%) 보다 에너지드링크 음료를 더 섭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중학생을 상으로 연구한 Ko [13]의 연구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에너지드링크 에너지 섭취 경험이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13,22,23] 결과에서와 같

이 에너지드링크 음료섭취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섭취동기, 에너지 드링크에 한 

인식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선호하는 음료의 맛과 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 드링크에 상응하는 식

음료에 한 소비 분석이 성별로 같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각 성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내용을 개발한

다면 과도한 에너지드링크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수준 p<.05 기준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가진 변량을 포함하여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을 범주화 하여 2단계에 걸쳐 분석하였

다. 일반적 특성만 투입된 모델 1 에서는 성별, 용돈, 거주형태, 

경제적 수준이 에너지드링크 섭취에 유의한 변수였다. 청소년

의 과도한 에너지 드링크 섭취가 건강문제로 이어진다는 사회

적 인식이 증 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건강 관련 특성을 범

주화 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건강 관련 특성을 추가적으로 투

입한 모델 2 에서는 성별, 학교구분, 용돈, 거주형태, 스트레스 

인지정도, 슬픔감, 음주, 흡연, 걷기일수(연속해서 10분 이상)

가 에너지드링크 섭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였다. 모델 1

에서 유의했던 가족의 경제수준이 모델 2에서는 유의한 변수

가 아니었는데 이것은 건강 관련 특성을 보정한 후에는 경제적 

수준이 에너지드링크섭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건강 관련 특성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용돈(일주일 평균)의 

경우 5만원 이상 받는 청소년이 5만원 미만 받는 청소년에 비

해 에너지드링크음료를 1.23배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용돈이 많을수록 에너지드링크 음료 섭취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13,15]. 그러나 용

돈이 에너지드링크 섭취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Park 

[4]과 Seon [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였다. 선행

연구와 이 연구에서의 용돈의 범주가 상이하여 단순 비교하기

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용돈이 상 적으로 많은 경우 음

료 등 구매능력이 더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추후에는 용

돈의 범주를 동일화하여 비교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가족과 비거주하는 청소년이 가족과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에너지드링크음료를 1.32배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ttila와 Cakir [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족과 동거

하지 않는 경우 가족에게 보호와 감독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 

상 적으로 많아지면 일종의 각성제 역학을 하는 에너지드링

크 음료를 제재 없이 섭취할 기회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가족과의 거주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도 있었는데 에너지드링크 섭취의 심각

성에 해 인식하지 못하는 부모님이 많아 크게 영향력을 미치

지 못하는 경우일 수 있다고 본다[4]. 하지만 가족의 동거여부

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중재하기 힘든 환경적 요인이다. 따라

서 가족 이외에 청소년을 보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정도의 경우, 스트레스를 경험한 청

소년이 에너지드링크를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에

너지드링크 소비와 스트레스 지각과의 관련성을 본 Pettit와 

Debarr [17]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인지 정도와 에너지드링

크 소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스트레스가 음주,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에너지드링크음료 또한 청소년들이 불편한 상황

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처수단으로 보인다. 또한 슬픔

감을 경험한 청소년이 비경험자에 비해 에너지드링크 음료를 

1.51배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흡연, 음주, 과도한 에너지 드링크 섭취 등 일탈행동

을 할 위험성이 많은 시기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은 결과

적으로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5] 심

리적 변수에 한 현실적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각 

학교에서 요구된다. 

음주의 경우, 음주(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 마신 날)한 

청소년이 음주를 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에너지드링크를 

1.28배(p<001, CI=1.13~1.45) 더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Yun등[19]의 선행연구에서도 음주를 하는 사람이 안하는 사

람에 비해 에너지드링크를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iller [7]의 연구에서도 음주와 에너지드링크 음료섭취는 양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와 에너지드링크의 

관계에 한 기전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코올과 

에너지드링크의 혼합 복용의 경우 부작용의 상승효과가 있으

며, 문제 행동, 건강위협 등의 이차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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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8]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에너지드링크 섭취에 한 교

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음주와 에너지드링크 음료와의 

관련성을 본 부분의 연구가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가 많

아, 중 ․ 고등학생을 상으로 에너지드링크와 음주와의 관련

성을 보는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흡연의 경우 흡연한 청소년

(최근 30일 동안 담배 1개비 이상)이 흡연을 하지 않는 청소년

에 비해 에너지 드링크를 1.5배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선행연구에서도 흡연이 에

너지 드링크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

를 지지하였다[7,16]. 청소년 흡연은 호기심에서 시작되고 

부분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경향

이 있다. 흡연하는 청소년일수록 에너지드링크 섭취도 증가한

다면 또래와의 긍정적인 교류형성을 위한 가정과 학교의 적극

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하다. 운동량의 경우, 걷는 일수(10

분 이상)가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드링크 음료 섭취는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고등학생을 상으로 에너지드링크 

음료연구를 한 Jin [25]의 연구에서는 에너지드링크 함유 음료

섭취는 운동시간과 상관이 없었으나, 과즙음료 및 스포츠 음

료와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ller [7]의 연구에

서도 과격한 운동과 에너지드링크섭취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각 연

구에서의 운동량 측정 기준이 상이하고, 측정도구가 달라 선

행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에너지드링크가 일

종의 각성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섭취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는 집단

과 운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섭취하는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

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이차자료를 사

용한 연구이므로 다양한 특성의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

에 제한이 있었다.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의 영향, 리더십 

모델, 일탈행동 등의 특성을 갖는 발달단계 이므로 추후 연구

에서는 이와 관련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국가청소

년 건강행태조사로 전국의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연구 상자의 표성이 높아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 론

이 연구는 국내 청소년의 에너지드링크 음료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제10차(2015년) 청소년건강행

태온라인조사 통계 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이

는 최근 증가하는 에너지드링크음료 섭취의 현황과 영향요인

을 분석함으로써 건강문제와 관련이 있는 에너지드링크 음료

의 올바른 교육내용을 마련하고, 올바른 섭취 문화를 조성하

는데 필요한 기초자로로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연구결과 최종모델에서 에너지드링크음료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교구분, 용돈, 거주형태, 스트레스 

인지, 슬픔감, 음주, 흡연, 걷기일수(연속해서 10분 이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청소년들의 에너지드링크 음료에 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에너지드링크의 긍정적 효과와 과도한 섭취

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위협인자에 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각 학교의 보건교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단위

에서도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에너지드링크에 한 교육홍보

가 필요하다. 또한 중 ․ 고등학교의 각 학교단위별로 내용을 교

육함으로써, 올바른 에너지드링크에 한 이해 및 섭취습관정

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이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에너지드링크 음료섭취 영향

요인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위협을 최소화하고 건강증

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자의 성별이나 학교급별에 따라 맞

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셋째, 연구결과에 의하면 에너지드링크 섭취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 하나가 음주이었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음주

와 에너지 드링크 혼합섭취 시 단독 섭취보다 치명적인 건강문

제를 야기한다는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으나[8,9,11] 국내에서

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에너지드링크 음료와 알콜

을 혼합복용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에 한 

보다 많은 국내의 추후연구가 필요하며, 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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